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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스펙쌓기경쟁심화로인한부작용해소필요
● 취업난에 따라 청년층의 스펙 쌓기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스펙이 반드시 직업능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스펙 쌓기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비용이 막대
할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스펙 쌓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스펙 쌓기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이것이 결국
일자리 양극화의 세대간 대물림으로 연결될 우려도 커지고 있음. 
● 본고에서는 4년제 대학생들의 스펙 쌓기 실태 파악을 통해 스펙 쌓기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책 대
안을 모색
｜분석자료
● 한국고용정보원의‘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09GOMS 1차 조사 자료(2010)를 분석
- 2008년 8월 및 2009년 2월 시점 대학 졸업생 18,011명(전체 졸업생의 약 4% 수준)을 2010년 하
반기(졸업 후 약 20개월 경과 시점)에 조사
- 분석 대상은 4년제 대학 졸업생 11,106명이며, 분석 시 가중치를 적용하여 대표성 확보
｜용어정의
●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금융업, 외국인회사 등의 정규직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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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대학생의스펙쌓기실태
- 평균 학점이 3.62점(4.5점 만점 기준)으로 높고, 괜찮은 일자리 취업 여부나 대학 특성,
전공, 가구소득 등과 무관하게 모두 높게 나타나 학점 인플레 문제가 심각함을 확인
- 괜찮은 일자리 취업자의 스펙이 기타 취업자나 미취업자보다 전반적으로 높아, 스펙이 괜
찮은 일자리 취업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
-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라도 영어성적이 낮을 경우 영어성적이 높은 다른 대학 출신자보다
괜찮은 일자리 취업 가능성이 낮음.
-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영어성적이나 어학연수 경험 비율의 차이가 커 일자리 양극화의 세
대간 재생산이 우려되는 상황
분석의필요성
02분석자료
｜4년제대학졸업생의평균스펙
● 평균 학점은 4.5만점에 3.62점으로 높은 수준
-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높은 학점 취득’을 매우 중시하고 있고, 대학도 학점을 후하게 주고 있
는 학점 인플레 상황을 반영
- 특출한 수준의 학점을 취득하지 않는 한, 학점이 기업에 주는 신호기능은 미약할 것으로 판단
● 평균 토익점수는 766점, 어학연수 경험자 비율은 20.6%에 달함.
- 대학생들이 영어능력을 주요 스펙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
● 자격증(운전면허 1종 보통과 2종은 제외) 취득자 비율이 63.0%에 달하며,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평균 2.0개의 자격증을 보유
● 인턴 경험자의 비율은 13.5%로 제한적
- 인턴 경험자의 37.8%는 기업 자체 운영 인턴제에 참여하였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 인턴제(중소기
업인턴제 20.5%, 행정인턴제 36.6%, 글로벌인턴제 5.2%)에 참여
● 스펙 쌓기(어학연수, 자격증 및 고시 준비, 취업 및 취업 준비) 관련 휴학 경험자 비율이 13.5%  
- 졸업 후의 장기 구직 상태가 기업에게 나쁜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낙인효과), 졸업 전 스펙
쌓기를 위한 휴학자가 적지 않은 상황
｜취업상태별실태
●‘괜찮은 일자리’취업자와 기타 취업자, 미취업자를 비교
- 괜찮은 일자리 취업자와 기타 일자리 취업자, 미취업자 간의 졸업 평점 차이는 거의 없음. 과거 기업
이 선발기제로 학점을 중시했고, 이에 따라 대학과 대학생들이 학점 관리에 치중한 결과, 더 이상 학
점이 유용한 선발기제로 기능하기 어려워진 상황으로 판단됨.
- 괜찮은 일자리 취업자가 기타 일자리 취업자보다 토익점수와 어학연수 참가 비율이 더 높음. 영어성
적이 괜찮은 일자리 취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됨.
- 괜찮은 일자리 취업자의 경우 기타 취업자나 미취업자에 비해 인턴 경험 비율이 더 높으며, 특히 정
부 지원 인턴보다 기업 자체 운영 인턴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남.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한 인턴 경험
자 중 54.5%는 기업 자체 운영 인턴제에 참여하였으며, 미취업자의 경우 그 비율이 29.9%에 그침.
인턴제, 특히 기업 자체 운영 인턴제 참여가 괜찮은 일자리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 자격증 취득 비율도 괜찮은 일자리 취업자가 더 높음.
- 스펙 쌓기를 위한 휴학 경험자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음. 스펙 쌓기를 위한 휴학이 괜찮은 일자리 취
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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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자격증 취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
2) 인턴 경험자 가운데 기업 자체 운영
인턴제에 참여한 비율
3) 스펙을 쌓기 위해 휴학한 경험자 비
율임.
※위 내용은 이하의 표에서도 동일함.
<표 1>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스펙 쌓기 실태
03주요분석결과
졸업평점 토익점수 어학연수 자격증 취득 인턴경험자 기업자체운영 휴학경험자
(4.5점 만점) (990점 만점) 참가비율 취득자비율 자격증수1) 비율 인턴제참여자비율2) 비율3)
3.62점 766점 20.6% 63.0% 2.0개 13.5% 37.8% 13.5%
● 괜찮은 일자리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대기업, 금융업, 외국인회사)으로 나누어 비교
- 두 집단의 학점 차이는 크지 않음.
- 토익점수나 어학연수 참가 비율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 괜찮은 일자리 취업자의 경우 더 높아, 영
어성적이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 취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됨.
- 인턴 경험자 비율도 민간부문 괜찮은 일자리 취업자가 더 높으며, 특히 기업 자체 운영 인턴제 참여
비율이 인턴 경험자의 절반을 상회(59.0%)
- 반면, 자격증 취득자 비율은 공공부문 괜찮은 일자리 취업자의 경우 더 높음. 이는 일부 공공부문 입
직이 자격증 취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
｜대학특성별실태
● 대학을 소재지와 국립∙사립 여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스펙 쌓기 실태를 비교
- 학점은 대학 특성과 무관하게 큰 차이가 없음.
- 토익점수나 어학연수 참가 비율, 인턴 경험자 비율이나 기업 자체 운영 인턴제 참가 비율은 서울 소
재 대학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스펙 쌓기를 위한 휴학 경험자 비율도 서울 소재 대학에서 높게 나타남.
● 대학 특성과 스펙 중 취업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
- 동일 특성의 대학 내에서 비교할 때 스펙이 높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괜찮은 일자리로
의 취업 가능성이 더 높아짐. 다만 학점의 경우 그다지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영어 성적이 낮은 경우 여타 대학의 영어 성적이 좋은 졸업자
보다 취업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괜찮은 일자리 취업에 영어성적이 출신 대학보다 더 중
요한 측면이 있음.
2012. 11. 30
｜주｜
1) 민간부문의 괜찮은 일자리는 대기업,
금융업, 외국인회사를 의미함.
<표 2> 취업 상태별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스펙 쌓기 실태
졸업평점 토익점수 어학연수 자격증 취득 인턴경험자 기업자체운영 휴학경험자
(4.5점 만점) (990점 만점) 참가비율 취득자비율 자격증수 비율 인턴제참여자비율 비율
괜찮은 일자리 취업자 3.64점 808점 26.8% 69.7% 2.0개 16.8% 54.5% 12.6% 
기타취업자 3.60점 735점 18.4% 65.5% 2.0개 11.5% 28.9% 13.6%
미취업자 3.62점 757점 17.9% 52.8% 1.9개 10.1% 29.9% 14.1% 
졸업평점 토익점수 어학연수 자격증 취득 인턴경험자 기업자체운영 휴학경험자
(4.5점 만점) (990점 만점) 참가비율 취득자비율 자격증수 비율 인턴제참여자비율 비율
공공부문 3.68점 795점 14.1% 80.3% 2.1개 8.4% 29.9% 12.6% 
민간부문1) 3.62점 812점 32.3% 65.1% 2.0개 20.5% 59.0% 13.4% 
<표 3> 괜찮은 일자리 유형별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스펙 쌓기 실태
졸업평점 토익점수 어학연수 자격증 취득 인턴경험자 기업자체운영 휴학경험자
(4.5점 만점) (990점 만점) 참가비율 취득자비율 자격증수 비율 인턴제참여자비율 비율
서울 소재 대학 3.55점 825점 28.7% 56.5% 1.8개 18.5% 53.0% 19.4%
경기∙인천 소재 대학 3.59점 757점 23.2% 63.3% 2.0개 14.9% 35.2% 12.8%
지방국립대 3.65점 753점 15.1% 68.2% 2.0개 11.2% 24.3% 10.5%
지방사립대 3.66점 715점 17.1% 64.0% 2.0개 9.7% 29.2% 10.7%
<표 4> 대학 특성별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스펙 쌓기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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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수준별실태
● 가구소득을 3그룹(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으로 나누어 스
펙 쌓기 실태를 비교
- 가구소득에 따른 학점 차이는 거의 없음.
- 그러나 토익점수나 어학연수 참가 비율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확인됨. 고소득 가구 출신 대졸 청년층
의 토익점수나 어학연수 참가 비율이 크게 높음.  
- 인턴 경험자의 비율도 고소득 가구 출신이 더 높으며, 특히 기업 자체 운영 인턴제 참여자의 비율 역
시 더 높게 나타남.
- 또한 고소득 가구 출신 대졸자의 경우 저소득 가구 출신 대졸자에 비해 스펙 쌓기를 위한 휴학 경험
자 비율이 크게 높다는 것이 특징적임. 이는 휴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있기 때문일
것임.
- 영어실력이나 인턴제 경험이 취업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 고소득 가구 자녀의 취업 성과가 더 좋
게 나타나 일자리 양극화의 세대간 재생산이 우려됨. 
● 기업이 채용 기준을 간소화하여 그 기준을 사전에 공시하고(‘스펙공시제’의 도입) 투명하게 관리하
도록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스펙 쌓기 경쟁을 줄여나갈 필요
● 영어성적은 기업 업무에 절대적으로 중요해서가 아니라 채용 기준으로 활용성이 높아 기업이 중시
하는데, 이 때 절대점수가 아닌 (너무 높지 않은) 일정 수준의 점수 달성 여부만 판단하도록 유도
● 궁극적으로는 실제 직업세계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며 청년층의 직업능력을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
는 새로운 신호기제(기업의 채용 기준으로 사용 가능한)를 구축하여 보급하는 것이 중요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47길 46｜전화 : 02-3485-5000/5100｜팩스 : 02-3485-5200｜www.krivet.re.kr
04시사점
｜주｜
(  )안은 괜찮은 일자리 취업자 수/해당
그룹 내 표본 수
｜주｜
1) 소득이 없거나 부모가 없는 경우 포함
<표 5> 대학 특성별 스펙에 따른 괜찮은 일자리 취업 비율
서울소재 경기∙인천소재 지방국립 지방사립
학점 평균 이상 37.4% (492/1,314) 29.3% (362/1,235) 32.6% (409/1,253) 20.4% (391/1,915)
(평균: 3.62점) 평균 미만 35.1% (571/1,625) 24.3% (320/1,316) 28.8% (269/933) 18.7% (283/1,515)
토익점수 평균 이상 45.9% (465/1,014 ) 40.2% (200/498) 45.5% (165/363) 32.8% (108/329)
(평균:766점) 평균 미만 25.7% (88/373) 19.7% (90/457) 32.6% (115/353) 20.6% (103/501)
어학연수 경험 44.7% (398/891) 37.0% (224/606) 37.7% (125/332) 24.7% (149/603)
미경험 32.8% (736/2,246) 23.4% (489/2,086) 29.9% (580/1,939) 18.7% (565/3,027)
자격증 취득 41.7% (727/1,742) 29.9% (506/1,690) 34.5% (540/1,566) 21.3% (493/2,320)
미취득 29.2% (407/1,395) 20.7% (207/1,002) 23.4% (165/705) 16.9% (221/1,310)
인턴 경험 46.0% (267/580) 31.7% (127/401) 28.7% (73/254) 23.2% (82/353)
미경험 33.9% (867/2,557) 25.6% (586/2,291) 31.3% (632/2,017) 19.3% (632/3,277)
졸업평점 토익점수 어학연수 자격증 취득 인턴경험자 기업자체운영 휴학경험자
(4.5점 만점) (990점 만점) 참가비율 취득자비율 자격증수 비율 인턴제참여자비율 비율
200만원 미만1) 3.60점 750점 15.7% 63.7% 2.1개 14.7% 37.1% 12.6%
200만원 이상 3.62점 757점 19.7% 62.6% 2.0개 12.5% 34.1% 17.8%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3.63점 817점 31.4% 64.7% 1.9개 18.1% 48.0% 26.6%
<표 6> 가구소득 수준별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스펙 쌓기 실태
